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주요 내용 
1. [2022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한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져!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경제성장 대비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수준(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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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한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져!
매 3년 간격으로 정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2022년 조사 결
과가 작년 말 발표되었다.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이기에 이번 넘버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 조사 보고서의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품었던 엄격한 전통
적 가치관과 보수적 관념이 약화되고, 개방적/개인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령 ‘혼전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에 공감하는 비율은 2016년 37%에서 2022년 58%까지 
높아졌고, '낙태 해도 된다’에 공감하는 비율은 2016년 27%에서 2022년 51%까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해도 된다'는 의견도 2016년 41%에서 2022년에는 56%로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뒤집어졌다. 혼전순결, 낙태, 이혼 등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대인 것이다. 

한국인들의 결혼/가정관의 변화는 곧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
제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결혼과 가정
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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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5,100명

• 조사 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 규모 5,1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방법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집계구’ 리스트 활용한 층화확률비례추출법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p

• 조사 기간 2022년 7월 13일 ~ 8월 24일

• 조사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 수행 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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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순결, 이혼, 동거, 낙태, 동성결혼 등 결혼/가정과 관련한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특히 '혼전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에 공감한 비율은 2022년 58%로 2016년 대비 21%p 높아졌으며, '낙태 
해도 된다'에 공감한 비율은 51%로 2016년 대비 24%p 높아졌다.

[전통적인 가치관] 
결혼/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져!01

[그림]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공감/긍정 응답 비율, 4점 척도, %)     

혼전순결 안 지켜도 된다 이혼 해도 된다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낙태 해도 된다

동성결혼 허용 해야 한다

2016년 2019년 2022년

58
53

37

2016년 2019년 2022년

5654

41

2016년 2019년 2022년

6764

50

2016년 2019년 2022년

5150

27

2016년 2019년 2022년

2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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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우선순위]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정보다 건강!02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건강’이 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 21%, ‘경제적 풍요’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이 가정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2019 vs 2022, 상위 3위, %)

건강 행복한 가정 경제적 풍요

1821

40

17
21

40
2019 2022

‣ 전반적으로 비종교인이 종교인에 비해 결혼/가정 인식이 전반적으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신교인의 개방적 성향은 불교인보다는 높고 천주교인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종교별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공감/긍정 비율, 4점 척도)

◎ 비종교인들이 종교인보다 더 개방적이며,  
     개신교인의 개방적 성향, 불교인보다 더 높아!

동거(사실혼) 
인정

혼전순결 
비동의 이혼 동의 낙태 허용 동성결혼 

허용

전체 67% 58% 56% 51% 21%

개신교 68% 52% 61% 45% 18%

불교 68% 46% 46% 45% 15%

가톨릭 64% 57% 56% 57% 22%

무종교 67% 61% 60% 5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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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20대는 자신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풍요를, 
30~45세의 장년층은 가정/경제적 풍요/건강을 골고루 선택하고 있다.  

‣ 40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연령별 각각 4위 응답)

1위 2위 3위 4위

19~29세 
(청년층)

자신의 능력 개발 
(24%)

경제적 풍요 
(21%)

건강 
(16%)

행복한 가정 
(12%)

30~45세 
(장년층)

행복한 가정 
(27%)

경제적 풍요 
(25%)

건강 
(23%)

사회적 성공 
(9%)

46~60세 
(중년층)

건강 
(46%)

행복한 가정 
(25%)

경제적 풍요 
(17%)

사회적 성공 
(4%)

61~79세 
(노인층)

건강 
(65%)

행복한 가정 
(15%)

경제적 풍요 
(12%)

사회적 성공 
(2%)

◎ 그러나 청년들은 가정과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

‣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 일(학업)과 여가가 균형이 맞는 경우가 37%였고, 여가
에 비중을 두는 경우도 32%나 되었다. 

‣ 앞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즉, 워라밸 추구로 연결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삶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청년들의 가치관은 전체 국민과 다소 상이함을 보이는데, 청년들은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
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일보다는 여가 중시!

[그림]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인식**

일에 비중
31%

비슷
37%

여가에 비중
32%

일을 중시
25%

차이 없음
24%

여가 중시
51%

[참조]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청년 대상)*

*자료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 경제실태조사, 2021.12.31. (만 18~34세 청년 2,041명, 개별 면접조사/유치조사 병행, 2021.07.19.  
                   ~10.29)  
**10점 척도로 일에 비중을 둠(1~4점), 비슷(5~6점), 여가에 비중을 둠(7~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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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 관련한 삶의 방식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 vs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의 진술문으
로 물어보니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3%로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다’(27%)보다 높게 응답되
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세대 간에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 이는 과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현상이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 [그림] 연령별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현재의 행복이 중요함’ 응답자, %)

*10점 척도로 미래의 행복 중요(1~4점), 중립(5~6점), 현재의 행복이 
  중요(7~10점) 비율임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함

중립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함

2730

43

19~29세 
(청년층)

30~45세 
(장년층)

46~60세 
(중년층)

61~79세 
(노년층)

50
424141

[삶의 우선순위] 
한국인의 ‘욜로현상’,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03

‣ 노후생활 방식 4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물은 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노후생
활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 ‘나 혼자 즐기면서’ 74%로 비교적 높았고, 다음으로 ‘자
녀나 손주들을 만나면서’ 70%,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65% 순이었다. 

‣ ‘부부 중심’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비혼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홀로 즐기는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노후 생활 방식에 대한 중요도 (‘중요하다’ 응답률, %)

◎ ‘나 혼자 즐기면서’ 보내는 노후생활 중요 74%!

*5점 척도 질문으로 ‘중요하지 않다’(전혀+별로), ‘보통이다’, ‘중요하다’(매우+약간) 비율임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나 혼자 
즐기면서

자녀와 
손주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65
70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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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후 친구, 가족, 전문가 등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물은 결과,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상황’의 경우 ‘가족’
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서는 ‘친구’(42%)가 ‘가족’(35%)보다 높은 점이 주목된다.

[표]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 (각각 상위 3위까지)

*해당 문제를 겪은 적 없음은 제외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상황

1 친구 
(42%)

가족 
(52%)

가족 
(71%)

가족 
(66%)

가족 
(39%)

2 가족 
(35%)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28%)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5%)

친구 
(9%)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18%)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6%)

친구 
(5%)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4%)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8%)

친구 
(3%)

‣ 앞서 ‘감정적 심리적 문제’ 발생 시 가족보다는 친구를 찾는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연령별/결혼상태별로 살
펴보면 달라질 수 있다. 

‣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 친구보다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 결혼 
생활 중인 기혼자의 경우에도 친구보다 가족을 먼저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응답자 특성별 ‘감정적 심리적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 1위 

◎ 결혼생활 중인 기혼자와 고령층, 
    ‘감정적 문제’ 발생 시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 요청!

[가족에 대한 인식]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04

연령별 결혼 상태별

19~29세 
(청년층)

30~45세 
(장년층)

46~60세 
(중년층)

61~79세 
(노년층) 미혼 사실혼

기혼 
(배우자 동거)

기혼 
(배우자 비동거)*

친구 
(55%)

친구 
(46%)

친구 
(39%)

가족 
(43%)

친구 
(54%)

친구 
(35%)

가족 
(44%)

친구 
(44%)

*사별, 이별, 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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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친구, 건강, 주거, 직업, 문화/여가생활, 소득/재산 등 7가지 항목을 10점 척도(1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함)로 제시한 후 각각의 만족도(만족한다 응답률)를 측정한 결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82%로 가장 
높았다. 

‣ 반면, ‘직업 만족도’와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절반이 안되는 40%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직업과 
여가생활은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둘 다 만족도가 낮은 점이 주목된다. 

‣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도’는 39%로 제시된 7가지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그림] 분야별 삶의 만족도 (만족한다 응답률*, %)

*해당 질문에 7~10점(만족한다) 응답자 비율임 

가족 
만족도

친구 
만족도

건강 
만족도

주거 
만족도

직업 
만족도

문화/ 
여가생활 
만족도

소득/ 
재산 
만족도

394248
647174

82

200만 원 미만 
200~299만 원 
300~499만 원 
500~699만 원 
700만 원 이상

20% 
34% 
38% 
42% 
52%

월 소득별

[그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 [그림]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신뢰한다’** 비율, %)

*10점 척도로 신뢰할 수 없다(1~4점), 보통(5~6점), 신뢰할 수 있다(7~10점) 비율임 
**4점 척도로 신뢰한다(매우+약간) 비율임 

‣ 이번에는 사회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할 수 있다’ 
40%, ‘보통’ 40%, ‘신뢰할 수 없다’ 20%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보다 높았으나, 국민 
전체적으로 우리사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50%가 채 안되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95%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 69%, ‘국내 거주 외국인’ 14% 등의 순이었는데 2019년 조사 대비 모든 
사회적 자원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3년 전 대비 다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10%대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불신도가 아직까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인식] 
한국 거주 외국인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05

신뢰할 수 
없다

보통 신뢰할 수 
있다

4040

20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 등)

이웃 국내 거주 
외국인

처음 만난 
낯선 사람

1314

69
95

1112

63
89 2019년 2020년

◎ 가족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은 반면, 
    직업/여가/소득 만족도는 50% 밑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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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은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 대해 공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두
뇌(능력)’ 50%, ‘일과 관련된 기술’ 49%, ‘노력’ 36%, ‘경력’ 35% 순으로 나타났다. 

‣  절반이 넘게 우리사회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감이 높아, 공정
한 대우를 위한 논의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항목에서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조사 대비 증가한 점이다.
[그림]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공정하다 응답률, %)

*5점 척도 질문으로 공정하다(매우+약간) 비율임 

‣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 한다’는 인식이 2019년 58%에서 2022년 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인식은 2019년 54%에서 2022년 58%로 증가해, 경쟁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우가 공정한가? 
    ‘나의 노력’, ‘나의 경력’ 대우 공정하지 못하다!

두뇌 
(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

3536

4950

2527

3735

2019년 2022년

◎ 한국인 경쟁주의 인식, 지속적으로 강해져!

[그림] 소득분배에 대한 의견* [그림] 경쟁에 대한 의견**

소득 
공평분배

중립 소득격차 
인정

62

22
16

58

25
17

50

18

32

2016 2019 2022

경쟁으로 
삶의 질 저하

중립 경쟁으로 
발전

58

31

11

54

35

11

48

31
20

2016 2019 2022

*10점 척도로 소득 공평 분배(1~4점), 중립(5~6점), 소득 격차 인정(7~10점)  
  비율임

*10점 척도로 경쟁으로 삶의 질 저하(1~4점), 중립(5~6점), 경쟁으로 발전(7~10점)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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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장애인 지원 제도, 여성 지원 제도, 노
인 지원 제도 모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종교인(무종교인 포함)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
인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전체 평균인 31%보다 10%p나 높았다. 

[그림] 소수자 지원 ‘확대해야 한다’ 응답률 (종교별, %)

*5점 척도 질문으로 확대(매우+약간)해야 한다 비율임/ 기타는 제외 

◎ 개신교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확대 의견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인 지원 제도 여성 지원 제도 노인 지원 제도

2826
29 302826

36

27

36
41

33
38

31
27

30

전체 개신교 가톨릭 불교 종교없음

‣ 각종 소수자 지원 제도를 6가지로 분류하여 각 지원 제도별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원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 소수자 지원 제도 가운데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제도는 ‘대입 특별전형 제도’로 22%였고, 반
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제도는 ‘노인 지원 제도’ 31%와 ‘장애인 지원 제도’ 30%로 나타났다.

[소수자 지원]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높은편!06

[그림] 소수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

*5점 척도 질문으로 확대(매우+약간)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축소(크게+약간)해야 한다 비율임 

25

31

27

30

29

22

60

52

56

58

51

55

16

17

17

12

20

22

확대

대입 특별전형 제도

지역인재 우성할당 제도

장애인 지원 제도

여성 지원 제도

노인 지원 제도

군복무자 지원 제도 16

17

17

12

20

22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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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현세주의적이다. 욜로는 ‘현재’를 즐기자는 것
이다. 이러한 태도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
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미래의 영원
한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회의적 사고의 발로가 
욜로 현상이다. 현대인들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재
가 ‘모든 것’이므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는 
이제 의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세주의적 
삶에 대해 성경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
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편 84:10)라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며 그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쾌락주의이다. 욜로는 현재를 ‘즐기자’는 것이
다. 이러한 쾌락은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쾌락이다. 고
대 그리스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쾌락
주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고통을 수반하
므로 멀리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욜
로는 물질적인 쾌락을 중시한다. 욜로 현상은 젊은 세
대가 비싼 명품을 구매하는 등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
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면서 포착되었다. 욜로 현상
은 물질적, 감각적 쾌락 추구가 기본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
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로마서 1:23)고 질타한다.   

셋째 자기중심적 가치관이다. 욜로는 현재를 즐기는 
주체로서의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세상의 평화, 정의, 발전에는 별
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상을 책임지도록 맡기셨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을, 자
연을,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의 현재적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그것보다 
더 가치있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일
깨우며 그 가치를 실현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베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다. 북풍이 불고 겨
울이 되자 베짱이는 꽤나 곤궁해졌다. 굶어 죽게 된 
베짱이가 이웃인 개미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 개미가 물었다. "더운 여름 동안에는 
뭘 했니?" 베짱이가 대답했다. "밤낮이고 노래만 불렀
어." 그러자 개미가 "노래를 불렀다고? 좋아. 이제 춤
을 추렴."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거절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이다. 추운 겨울을 미리 대
비한 현명한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나지만 일할 때 게
으르게 놀았던 베짱이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이 우화는 혹독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인생
이 행복하다는 교훈을 준다. 어려서 이 우화를 접하
는 어린이들은  젊어서 노는 베짱이를 본받지 말고 개
미를 본받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치관이 변했다. 현재의 삶이 중
요하므로 현재에 충실하자는 ‘욜로’ 현상이 대두된 것
이다. ‘욜로’는 ‘YOLO’로 표기되는데 원래 문장은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번 뿐이니 미래
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긴다는 의미이다. ‘욜로’
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 소중하므로 현재의 삶에 충
실하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래를 계
획하고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쾌락을 위해 비싼 명품
을 소비하고 거침없이 소비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
되기도 한다.  

욜로가 사회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세계행복도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0위다. 저성장, 
청년실업 등 불안함 외로움 등이 지속되다 보니 현재
의 행복만이라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 무력감이 현재를 즐기는 욜로 라이
프로 확산된 것이다. 

이번 「넘버즈」에 따르면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
복이 중요하다’는 데에 우리국민 43%가 동의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함’에는 27%만이 
동의해서 욜로적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원래 젊은이들 중심에서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욜로 현상이 우리 사회의 중
심이 되었다는 데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구



1.[경제성장 대비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수준(국제비교)] 

2.[한국 시도별 워라밸 수준 비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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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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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대비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수준(국제비교)

한국인, 경제 성장 수준 대비 행복하지 않다!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행복 수준은 세계 
50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총 95개국 조사, 2020) 
행복 수준과 GDP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군에 속해 있어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OECD국가의 경제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

*자료 출처 :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이슈분석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행복 수준 평가는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happiness-trust-and-deaths-under-covid-19/에서 저자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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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happiness-trust-and-deaths-under-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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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OECD 주요국의 복지국가(사회지출) 수준과 행복 수준

◎ 한국의 복지 수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202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로 OECD 평균(20.0%)에 비해 한참 낮으며 38개 회원국 가운
데 35위이다.  
사회지출 규모로 측정하는 복지국가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행복
수준과 복지국가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역할(행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통계 구축)수행 등 대책이 필요하다.

*자료 출처 :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이슈분석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행복 수준 평가는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happiness-trust-and-deaths-under-covid-19/에서 저자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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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시도별 워라밸 수준 비교

우리나라 워라밸 수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국 평균 워라밸 수준은 어떠할까? 고용노동부가 최근 ‘2021년 지역별 일 생활 균형지수’를 발
표했는데 일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과 24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각 지역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 수준, 즉 워라밸 수준을 분석하였다.** 
‘전국 평균 워라밸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며, 2018년 50.1점에서 2020년 53.4점, 2021년
은 54.7점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전국 평균 일 생활 균형(워라밸) 지수 변화 추이 (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별 일 생활 균형지수, 2023.01.11. 
**일 생활 균형지수 산출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고, 영역과 영역별 세부지표에 적용된 배점은 계층분석법(각 항목간 중요도에 대한 상대비교)에 따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산
정함.

2018 2019 2020 2021

54.7
53.4

50.550.1

영역
배점 

(총합100점)
세부지표 
(24개)

일 22.1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가족/여가) 30.1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 22.8 ①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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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7개 광역 시도별 일 생활 균형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워라밸 지수 총점을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속했고,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등이었다. 하위 그룹
에는 강원, 울산, 경북 등이 위치했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20년 1위였던 ‘서울’이 2021년엔 2위로 밀려나고, ‘부산’이 1위로 올라
섰다.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보인 가운데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은 상승폭이 컸고, 제주(3위→9
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시도별 일 생활 균형(워라밸) 지수 순위 (각각 상위 5위)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별 일 생활 균형지수, 2023.01.11 

◎ 2021년 대한민국에서 워라밸 지수 가장 높은 곳 1위 ‘부산’!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대구 전국 
평균

광주 전북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

474749495151525555555556575860616264

2020 2021

1 서울 부산

2 부산 서울

3 제주 세종

4 세종 대전

5 경기 경남

[그림] 시도별 일 생활(워라밸) 균형지수 (2021년, 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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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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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사회 일반

"한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따져 보니…   
SBS 뉴스_2023.01.22.

우리나라 성평등은 75.4점… 의사결정분야는 30점대   
여성신문_2023.01.26.

“마음 걸어잠근 사람들 두드리고 또 두드려요”   
동아일보_2023.01.21.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7.3개월 돌봄   
한겨레_2023.01.25.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시사IN_2023.01.25.

"외로움,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해로워"… 설에도 은둔하는 청년들   
헬스조선_2023.01.21.

소득 맞춰 끼리끼리 하는 결혼, 한국이 가장 적다   
한겨레_2023.01.29.

지구 종말까지 90초…우크라전쟁으로 파멸까지 '한발짝' 더 접근   
연합뉴스_2023.01.25.

K팝 드라마가 쏘아올린 공…한국어 인기 중국 제쳤다   
국민일보_2023.01.23.

    [2023년 설 특집 여론조사, (KBS-한국리서치)]

1. 윤 대통령 “잘 못한다” 54.7% “잘 한다” 36.3% _2023.01.21.

2. 김기현 28.2% 안철수 19.3% 나경원 14.9%…與 지지층 선택은 _2023.01.21.

3. 이상민 장관 사퇴?…찬성 48.7% 반대 45.7% _2023.01.22.

4. “대통령 4년 중임제” 51.4% “소선거구제 유지” 58.5% _2023.01.22.

청년 사라지는 한국 … 취업자증가율 2040년 'OECD 꼴찌'   
매일경제_2023.01.25.

"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는 줄어"   
연합뉴스_2023.01.3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488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4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6916.html?_ga=2.93861528.449642876.1674691468-880143379.1642987505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82297&code=61131111&cp=nv
https://www.mk.co.kr/news/economy/10618056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20/2023012001535.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0763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5004500071?input=1195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469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20/117535519/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488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6438.html?_ga=2.154160892.510104277.1674609500-1598062008.16454864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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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언
론
 보

도
 기

사
 큐

레
이
션

UN도 세계경제 전망 하향조정 "수십년 사이 최저치"   
YTN_2023.01.26.

하루 중 '이 시간' 업무 능률 가장 높더라   
헬스조선_2023.01.18.

“회의 왜 하는지…” 직장인들 불만 이유 1위는   
조선일보_2023.01.19.

◎ 경제 / 기업

이걸요? 제가요? 왜요?… 대기업 임원들, MZ세대 ‘3요’ 주의보   
조선일보_2023.01.31.

금수저 첫 월급, 흙수저보다 11% 많았다   
중앙일보_2023.01.19.

중소기업 90% "내국인 근로자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연합뉴스_2023.01.18.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3억 5900만명… 박해국 1위 북한   
더미션(국민일보)_2023.01.19.

비개신교인 '기독교'에 관심 없다   
한국기독공보_2023.01.13.

◎ 기독교 / 종교

약해져가는 섬 섬 섬… 복음의 등대가 꺼져간다(국내 섬 선교 실태조사)   
국민일보_2023.01.21.

공부 못한다는 비난이 칭찬보다 강하다는데… [별별심리]   
헬스조선_2023.01.26.

일본은 "엄마처럼 살고 싶다" 한국은 "엄마처럼 안 살겠다"   
중앙일보_2023.01.25.

◎ 칼럼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3/01/19/NANH4BX27NAK5FRJAJM4236IWM/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1/31/JNCOJVTXONBYZCLVZHHBEEXPIM/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053400003?section=search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26/2023012601959.html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96565657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734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18/2023011802060.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678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3372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06
https://www.ytn.co.kr/_cs/_ln_0104_202301260626202235_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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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형, 윤동하,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국,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석준, 이선진, 이성근, 이성득,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종,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명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웅,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헌,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
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
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
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
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
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
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
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
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
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
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

| 신규 후원 |  
서울중앙교회_영등포(담임목사 이정민), 영락교회(담임목사 김운성), 희성교회(담임목사 박태웅), 내일교회(담임목사 이관형), 
서울은천교회(담임목사 박흥범), 김대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미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협력기관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섬기는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만든 이들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
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
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
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MOU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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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
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
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
다. 올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
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책 구입 안내보도 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ILDVEAYifmzvab73XGkyRKQ2h2Ek3QGW/view?usp=sharing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3


| 연구소 소식 1 |
저희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출간한 「한국교회 트
렌드 2023」 책이 국민일보가 선정한 ‘2022 올해의 책’에
서 ‘목회 신학 국내 부문 책’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받았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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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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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w  t o  P r e a c h 

문장환  강화구  김성진  최윤갑

권기현  김명일  송재영  송영목

교회의
  공공성,

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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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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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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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동
남
성
경
연
구
원

문장환
한국동남성경연구원장, 진주삼일교회 목사 

강화구
제일영도교회 목사, 고신대학교 강사 

김성진
고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 

최윤갑
고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권기현
로뎀장로교회 목사

김명일
고신대 신대원 외래교수, 학생신앙운동(SFC) 간사 

송재영
광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송영목
고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디자인 최건호

고난과 선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한국동남성경연구원 지음 / 152㎜×225㎜ / 

532쪽 / 25,000원 / 2021년 1월

인간 실존의 문제이자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난’, 그리고 교회의 존립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선교’, 

과연 이 두 가지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

라 말하며, 또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를 다룬 책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SFC 책

성경에 나타난 공간과 시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한국동남성경연구원 지음 / 152㎜×225㎜ / 

284쪽 / 15,000원 / 2022년 4월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

는 이 세계를 규정하는 ‘공간’과 ‘시간’

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다루며 또 의미

를 부여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

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

하게 이해하며 또한 설교할 수 있을 것

이다.

구약 역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신득일 지음 / 152㎜×225㎜ / 228쪽 / 

12,000원 / 2022년 9월

다양한 등장인물과 사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구약의 역사서들을 어떻게 설

교해야 할까? 저자는 오랫동안 고대 근

동과 구약의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로

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구약 역사서

들에 담겨 있는 독특한 관점과 의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분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다!

‘교회의 공공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교회의 회복에 관해 말할 때 이 주제는 그동안 

변두리에서 소수만이 이야기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덧 가장 중요하고도 첨예한 주제로 급부상하며, 

설교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과연 성경은 이에 관해 어떻게 말하며, 

또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교회의 공공성이란 용어는 포괄적 개념이다. 제일 먼저 교회가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더 나은 삶

으로,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감

당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셨듯이 교회

도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교회의 공

공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세속화된 사

회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주어졌다. …… 교회의 공공성

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곧 교회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고, 

세상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상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_<기조강연> 중에서

값 12,000원

신득일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

| 연구소 소식 2 |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동남성경연구원’에서 세미나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국동남성경연구원 윈터세미나 
• 주제 : 구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 일시 : 2023.1.30(월) 오후 2시 ~ 2.1(수) 낮 12시 
• 장소 : 진주삼일교회(진주시 석갑로91번길 8-17) 
• 문의 : 총무 송재영 목사(010-9543-7333)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GMxM2M3NzgtOGYxYi00ODg4LWFjYTQtYWE4MzA5MzQ3ZDQy&sourceId=urlshare

